
 제시문 <가>,<나>,<다>는 죽음에 대해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. 세 제시문은 먼저 
서술대상의 죽음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. <나>에서 관찰된 고릴라들은 죽
음이라는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. 고릴라 무리의 젊은 수컷은 죽은 마체사를 
무리 앞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시적으로 폭행한다. 나머지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를 건
드리고 살펴본다. 이들은 죽은이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한다. 그러한 고릴라들의 행위
는 죽음이라는 불가해의 상황 앞에서 보이는 집단적 의례이다. 그들에게 생명 반응의 중지라
는 죽음의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. 한편, <가>와 <다>는 공통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
'사고'라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인지하는 특수한 존재로 서술한다. 

 그러나 양자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. 먼
저 <가>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에 포함된 현상으로 인식한다.<가>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
의 공포라는 삶의 본능을 거스르는 특수한 존재다.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.인간은 죽음
이 삶의 연장이며,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존재한다고 믿는다.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
지 않는다.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실천한다. 이는 '매
장'이라는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난다. 인간에게 죽음은 혐오나 기피의 대상
이 아니다. 인간은 죽은이들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자한다. 오히려 인간들은 죽은 자
들을 화려한 유물과 함께 장례를 지내고, 힘들여 건설한 무덤에 매장한다. 이는 지인의 죽음
이라는 상황을 담담히 마주하며, 죽은이들을 자신들 곁에 영구히 보존하려는 것이다. 

 반면, <다>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부터 단절된 현상으로 인식한다.<다>에 따르면 
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종속된 존재다.인간에게 죽음은 끝이다.인간에게 죽음은 삶으로 부터 
유리되는 과정이다. 그 이후 인간 존재는 원자로 분해되어 사라질 뿐이다.따라서 인간은 삶에 
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. 심지어 인간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기피하기까지 한다. 죽은
자는 부패하여, 악취를 풍기고, 추악해진다. 이런 모습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기시킨다. 인
간은 죽은자들의 두려운 모습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매장한다. 이들에게 매장은 예식의 아니
다.이들에게 매장이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피의 대상을 산자들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치
워버리는 것이다. 이는 죽음을 마주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, 오직 살
아있음에 집착함으로써 죽음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려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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